
[세금상식]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국세청, 2007)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

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

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

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 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

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

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상속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